


























































































＜철의 시대＞ 
강창훈 지음 / 창비 펴냄

 일상의 조각에서 인류의 문명사까지,  
 철이 빚어낸 세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 주변을 찬찬히 
둘러본다. 노트북의 프레임, 가구를 지탱하고 있는 
나사와 볼트, 책상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 무심코 
집어 든 볼펜 속 작은 스프링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철이 없는 곳이 드물다.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전 세계는 바로 멈춰버릴지도 
모르겠다. 철은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일상뿐 아니라 
인류 문명사를 지탱해온 가장 기본적인 재료다.

<철의 시대>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소재, ‘철’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을 다시 읽어내는 책이다. 3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철기시대를 축으로 삼아, 철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의 세계를 
만들어왔는지 풀어낸다.

One More Tech 키워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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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핵을 가진 원소이자, 인류 
문명을 석기시대에서 현대 도시로 끌어올린 단단한 
주인공. 지구 중심부에서는 핵을 이루고, 우리 혈액 
속에서는 산소를 운반하며 생명의 숨결을 잇는 
경이로운 금속. 바로 원소 번호 26번 철Fe이다. 철이 
문명의 뼈대를 이루게 된 과학적·역사적 과정을 
탐색한다.

글 우아영 과학 칼럼니스트, 〈평행 세계의 그대에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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